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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민 중 신 학 과  교 회 론

나는 민중신학에 대해서 많은 논 문 을  쓰 고  강연을 했다. 그런데 

‘민중과 교회 ’라는 주제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한 적 은  한 번도 없는 

것으로 기 억한다.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교회론에 대해서는 별로 

관심이 없었다.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민중신학에는 교회론이 없 

다 고  한다. 외국에서 민중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민중신학에서 

‘그 리 스 도 론 ’은  어느 정 도  발전하고 있는데 ‘교 회 론 ’은  아주 없다고 

인정하고 있다.

민중신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민중신학자들이 

‘교 회 론 ’을  다루어주기를 바라기도 한다. 나  자신도 이와 같은 현실 

때문에 민중신학에서 ‘교 회 론 ’을  다루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 

고  있다.

그래서 이 글에서는 ‘민중과 교 회 ’라는 제목으로 어렴풋이 ‘교회 

론 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 다 . 이 글이 ‘민중과 교 회 ’라는 문제에 

대해 분명한 해결을 줄  수  있을 정도로 전문적이지는 못하다. 나  자 

신이 가능성을 조명해가는 첫단계에 있기 때문이다. 그 러 나  고린토



민중과 교회

122

서 와  공관복음서 一 특 히  마르코복음과 루 가 복 음 一 를  통해 민중신 

학이 말할 수  있는 교회론의 범위는 설정할 수  있으리라고 본다.

2. 고 린 토교회의 문제

고린토전서 1장 26절 이하를 읽어보면 고린토교회내에서 문제가 

발생했음을 알 수  있다.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 제 는  실 제 로 는  소아시 

아 일대에 있 는 ，헬레니즘 영역 속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라고 생각된 

다 . 다행히 고린토교회에서 문 제 가  노출이 되어서 귀중한 자료로 남 

게 되었다.

고린토전서 1장  26절 이하를 읽어보면 고린토교회에 처음 모인 

사람들은 우리의 표현대로 ‘민 중 ’이라고 볼  수  있다.

형제들이여，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보시

오. 인간적으로 볼 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권력 있는

사람이나 가문이 훌륭한 사 람 도  많지 않 았 습 니 다 (1, 26, 새 번역 ).

교회의 처 음  구성원들 중 에 는  지혜 있는 사 람 ，권력 있는 사 람 ，가  

문이 훌륭한 사람은 거의 없 었 다 . 그런데 하느님은 지혜있는 사람들 

을 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고，강한 자  

들 을 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 하 셨 고 ，유 력 한  자들을 무력 

하게 하시려고 천하고 멸시받고 존재없는 자들을 택 하 셨 다 (1，27). 

천하고 멸시받고 존재 없는 자 들 은  곧  ‘민 중 ’ 이다. 고린토교회뿐만이 

아니라 헬레니즘 영역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

민중이라고 볼  수  있다. 이 점에서 고린토교회의 처 음  구성원은 예수


